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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cooking activities at home and at school among the 
elementary school 6th graders in Gyeongbuk province. For 'interest in cooking', 86.9% of the subjects 
answered 'very interested,' and the answ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male 45.6%, female 
77.8%, p<0.01). Above 70.0% of the subjects answered that they could cook by themselves and the respons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male 35.3%, female 66.7%, p<0.01). The children had 
experiences of chopping(64.8%), slicing round(62.3%), cutting dice(62.3%), cutting julienne(53.3%), cutting 
diagonally(45.1%), slicing semicircle(34.4%), and cutting paysanne(22.1%). 93.4% of the subjects had cooking 
experience at home and most parents(95.1%) were positive to children's cooking at home. The reasons for 
cooking at home were 'like to cook'(55.3%), 'to satisfy hunger'(17.5%), 'to eat foods that I want'(14.0%), etc. 
The only 10.7% of the subjects answered 'difficult' or 'very difficult' for the cooking classes at school. The 
62.3% of the subjects have cooked the foods again at home that they learned at school, and the respons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p<0.05). The foods that the children wanted to cook at school 
were pizza, spaghetti, Tteokbokki, hamburgers, etc. The children answered that they had difficulties in 
'seasoning'(34.4%) and 'cleaning up after cooking'(21.5%). What the children wished about the cooking class 
of their schools included 'to cook more often'(35.8%), 'to cook more diverse foods'(29.7%), 'to have the school 
equipped with cooking tools and facilities'(14.8%), etc. Therefore, the cooking classes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need to be planned considering these results about children's cooking abilities, skills and 
demands.

Key words: cooking activity,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oking education, cooking ability, 
interest in cooking

Ⅰ. 서  론

어릴 때의 식품에 대한 경험은 식품에 대한 기

호도 및 식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일생동안의 영양상태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

다(Birch L 1987).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법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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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 경험하는 것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평생 

식습관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되기도 

하였다(Cosgrove MS 1991). 이러한 선행 연구들

의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편식을 지

도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의 한 방법으로 조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

가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 2008년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요리 수업을 의무화한 것을 비롯하여

(Kim BK 등 2008), 식재료의 선택, 조리도구, 위
생과 안전 등과 같은 조리활동에 필요한 기초교

육, 식품 피라미드, 식품표시 읽기 등을 포함하는 

영양교육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통해 조리의 다양

한 면을 배울 수 있도록 조리활동의 교육목표를 

정하고 있다(Walters LM & Stacey JE 2009 ; 
Dougherty K & Silver C 2007 ; Winter M 2004). 
이러한 조리 교육을 받은 학령기의 아동들은 건

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칼, 필러

와 같은 조리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하였고, 찌기, 굽기, 볶기와 같은 조리방법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편식을 개선하고 

가정에서의 식사준비를 돕는 등 건강한 식행동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Walters LM & Stacey JE 2009 ; Condrasky M et 
al 2007 ; Dougherty K & Silver C 2007 ; Thonney 
PF & Bisogni CA 2006 ; Hunton B 199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식 교육과정으로는 초

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실과 과목을 통해 처음

으로 조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된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7a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b).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으로 연계되는 초등

학교의 실과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라기보

다는 가정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학습을 통해 가

정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

습을 병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연숙 1997). 
따라서 실과 교육 안에서 다루어지는 조리활동은 

실제 음식을 만들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

교육 및 창의성과 과학성을 함양시켜 실과의 교

육목표를 완성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

므로 사교육으로 문화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

리활동은 차치하더라도 초등교육현장 내에서 이

루어지는 조리활동은 그 교육목표가 분명하고 체

계적이어야 하며 학습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Bog HJ 2004). 그러나 최근에서야 식생활 교육

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조리활동 

교육이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과와 

같은 관련 수업의 시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

서 비정규적으로 재량활동이나 방과 후 시간을 

통해 조리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활동이 자칫 흥미 위주의 놀이 활동으로 전

락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

하여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교수-학습을 강조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조리활동은 

통합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매체로 여겨

지고 있다(Park H 등 2008). 더불어 유아를 대상

으로 하는 조리활동이 유아의 언어발달, 신체발

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들(Seo JY 
등 2010 ; Condrasky et al 2006 ; 박희나 2007 ; 
윤상희 2004 ; Walsh HM 1980 ; Macfee O 1974)
을 토대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리활동 교육

은 편식개선 보다는 사회적, 정서적 발달 등을 위

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으며, 초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활동 교육에 비해 비

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리교육 

또한 학교 교육 역사를 살펴 볼 때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Jang MH 2005). 중․
고등학교의 조리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조리교육 

운영실태, 학습자의 요구도, 효과적인 조리교육

을 위한 교수매체 개발, 조리교육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ang KS 2011a ; 
Kang KS 2011b ; Kang KS 2009 ; Kim KY․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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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2006 ; Lee JS․Woo KJ 1998). 이렇듯 유아교

육기관이나 중․고등학교에서의 조리교육에 비

해 초등학교에서의 조리활동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리활동

이 편식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연구는 몇 편 

있으나(Ahn YK․Ro HK 2009 ; Kim SY․Kim 
HS 2008; Lee HM 2002)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조

리교육을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올
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식생활 교육의 한 방법

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활동 교육

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현장에

서 교육으로써 이루어지는 조리활동이 조리교육

으로써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고 초등학생들에게 특성화된 조

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수행

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서 시작되며, 이러한 교육 요구도는 현재의 학습

과 배움에 대한 능력수준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학습자의 구체적인 ‘자기바램’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Lee JS 1998).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조리에 대한 관심, 조리

능력, 조리수업에 바라는 사항 등 가정과 학교에

서의 조리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초등학

교에서의 조리활동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되고 질적 향상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도시 지역 초등학교 

2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조리활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6학년 담임선생님들을 통해 설문지

를 배부 및 회수하였으며, 담임선생님의 안내 하

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유도하였다. 총 15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포함한 28부를 제외한 12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의 개발

여러 선행 연구들(Kweon NS․Koh BK 2005 ; 
Yi BS 2004 ; Yoon GS 2001)을 참고하여 아동들

의 조리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로 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아동들의 조리 수준과 가

정 및 학교에서의 조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

동들의 조리에 대한 관심 및 조리 능력, 가정 및 

학교에서의 조리활동 실태, 조리해 보고 싶은 음

식, 조리시의 어려움, 학교에서의 조리활동에 바

라는 점 등 총 27개 문항으로 선택형, 선택과 서

술의 혼합형, 서술형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설문

지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쉬운 문장으로 작성하였으며, 6학년 아동 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4.0ve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고, 그 외의 모든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

다. 또한 남․녀 학생간의 응답의 차이를 보기 위

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체 122명 중에서 남학생

은 68명으로 55.7%, 여학생은 54명으로 44.3%였

으며, 평균 신장은 남학생 153.1Cm, 여학생 

152.2Cm, 평균 체중은 남학생 44.9kg, 여학생 

42.9Kg으로 두 변인 모두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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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 chi-square test, p<0.01.

<Fig. 1> Children's interest in cooking(%)

2. 아동들의 조리에 대한 관심 및 조리능력

조사 대상 아동들의 조리에 대한 관심도는 

<Fig. 1>과 같다. 전체 대상자들의 59.8%가 조리

에 ‘매우 관심 있다’, 27.1%는 ‘보통이다’, 13.1%
는 ‘관심 없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들의 86.9%
가 조리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Jung KA(2010)의 연구에서도 대상 아동들의 

96.7%가 조리 경험이 있었으며, 62.2%의 아동들

은 5회 이상의 조리 경험이 있다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이 조리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높다고 제시한 바 있다. 조리 관심도에 대한 

성별 응답률을 보면 남학생은 45.6%, 여학생은 

77.8%가 조리에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하여 조

리에 대한 관심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다(p<0.01). 비록 여학생만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남학생의 약 78% 이상이 조리

활동에 대해 ‘보통이다’ 또는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한 것은 조리활동을 여성의 일로만 여기던 

과거의 양성불평등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매우 고

무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식생활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학교 수업을 통해 조리활동을 자주 경

험하게 되면서 조리활동을 가사노동의 하나로만 

여기던 시각에서 교육 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조사 대상 아동들의 조리능력과 관련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아동들이 조리를 처음 

해 본 연령은 6～7세 9.0%, 8～9세 20.5%, 10～11
세 50%, 12～13세 20.5%로 전체 대상자의 50% 
정도가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에 해당하는 연령

에 조리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

학교 1, 2학년에서 조리를 해 본 경우도 20.5%나 

된다. 정규 교육과정상 조리활동이 포함되어 있

는 실과 수업을 5, 6학년에 배우게 되는 것을 고

려하면(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a ;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07b),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아동들이 이미 유치원에서나 또는 초등학교에서 

실과를 배우기 전 재량수업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조리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따라서 교사의 재량에 따라 실과 수업이외에

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리활동이 흥미위주의 활

동으로 그치지 않고 조리교육 본연의 교육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

문가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조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조리능력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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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ildren's cooking abilitie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value2)

Age of the first 
cooking experience

6~7 11(9.0)1) 5(7.4) 6(11.1)

2.61
8~9 25(20.5) 12(17.6) 13(24.1)
10~11 61(50.0) 34(50.0) 27(50.0)
12~13 25(20.5) 17(25.0) 8(14.8)

Abilities of cooking 
by oneself

Can cook by oneself 60(52.6) 24(35.3) 36(66.7)
9.78**Need some help 41(36.0) 27(39.7) 14(25.9)

Have difficulty in cooking by oneself 13(11.4) 10(14.7) 3(5.6)

Kinds of knives 
used

Kitchen knife 58(47.5) 30(44.1) 28(51.9)
0.82Fruit knife 52(42.6) 28(41.2) 24(44.4)

Others 4(3.3) 3(4.4) 1(1.9)

Cutting methods 
that the subjects 
have used

Slicing round 76(62.3) 33(48.5) 43(79.6) 12.39***

Slicing semicircle 42(34.4) 18(26.5) 24(44.4) 4.31*

Cutting dice 76(62.3) 34(50.0) 42(77.8) 9.87**

Cutting paysanne 27(22.1) 7(10.3) 20(37.0) 12.49***

Cutting julienne 65(53.3) 30(44.1) 35(64.8) 5.18*

Cutting diagonally 55(45.1) 23(33.8) 32(59.3) 7.87**

Chopping 79(64.8) 36(52.9) 43(79.6) 9.39**

Others 17(3.9) 16(8.1) 1(0.4) 12.42***

1) N(%)
2) Analysed by a chi-square test; *p<0.05, **p<0.01, ***p<0.001

의 52.6%, 남학생 35.3%, 여학생 66.7%가 ‘혼자

서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녀 학생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앞의 조리에 대한 

관심도나 조리를 처음 해 본 연령 등의 변인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조리활동에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들이 조리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

하는 칼의 종류는 일반 부엌칼 47.5%, 과도 

42.6%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6학년 정도의 아동들은 일반 부엌칼을 사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즉 많은 부모들

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칼을 사용하게 

되는 조리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

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훈련이 된다면 칼의 

사용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조리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Jung KA 2011). 
외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리활동 프로그

램들에서도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 후 조리 활동 

수업을 통해 칼을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조리 기술을 익히는데 무리가 없

었음을 보고하였다(Dougherty K & Silver C 2007 

; Condrasky M et al 2007). 한편 아동들을 대상으

로 하는 조리활동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아동

들의 손에 보다 적합한 크기의 칼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준비하는 것도 실습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썰기 능력에 관한 조사에서는 설문지

에 제시된 각각의 썰기 방법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토대로, 본인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해 본 썰기 방

법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아동의 

경우 다지기(64.8%) > 통썰기, 깍둑썰기(62.3%) > 
채썰기(53.3%) > 어슷썰기(45.1%) > 반달썰기

(34.4%) > 나박썰기(22.1%)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든 썰기 방법

의 경험 유무에 있어서 남녀 학생간의 응답에 차

이가 있었고, 모든 썰기 방법에 대해 조리 시 사용

해 본 경험이 여학생의 경우 유의하게 더 많았다

(p<0.05, p<0.01, p<0.001). Jung KA(2011)의 연구

에서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 대부분의 썰

기 방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썰기 방

법을 활용한 조리활동이 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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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e of children's cooking at home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value2)

Experience of 
cooking at home

Yes 114(93.4)1) 61(89.7) 53(98.1)
3.51

No 8(6.6) 7(10.3) 1(1.9)

Frequency of 
cooking at home

Often 25(21.9) 8(13.1) 17(32.0)
10.43*So so 50(43.9) 26(42.6) 24(45.3)

Not often 39(34.2) 27(44.3) 12(22.6)

Adult's response to 
cooking at home

Recommend 12(10.5) 7(11.5) 5(9.4)

6.46
Help 43(37.7) 22(35.5) 21(39.6)
Don't care 28(24.6) 13(21.3) 15(28.3)
Sometimes allow 33(28.9) 20(32.8) 13(24.5)
Not allow 6(4.9) 6(9.8) 0(0)

Cooking partner

Alone 55(48.2) 36(59.0) 19(35.8)

6.97
Mother 39(34.2) 17(27.9) 22(41.5)
Siblings 15(13.2) 6(9.8) 9(17.0)
Others 5(4.4) 2(3.3) 3(5.7)

Reason to cook at 
home

Like to cook 63(55.3) 25(41.0) 38(71.7)

12.89*
To satisfy hunger 20(17.5) 16(26.2) 4(7.5)
To eat foods that I want 16(14.0) 13(21.3) 3(5.7)
Wish to cook for other people 10(8.8) 2(3.3) 8(15.1)
Have no person to prepare the meal 5(4.4) 5(8.2) 0(0)

Feeling after 
cooking

Very proud 69(56.6) 34(50.0) 35(64.8)

5.71
Satisfied 30(24.6) 15(22.1) 15(27.8)
Have no idea 13(10.7) 11(16.2) 2(3.7)
Hard 2(1.6) 1(1.5) 1(1.9)

1) N(%)
2) Analysed by a chi-square test; *p<0.05

이 된다고 보고된 바도 있으므로(Dougherty K & 
Silver C 2007) 조리활동 교육 시에는 썰기 방법

에 대한 기초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썰기 방법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조리활동 시 아동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

한 것들을 고려하여 조리활동이 계획되고 수행되

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Jeon YM 2010). 그
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아동들의 조리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Jung KA 2011), 조리

활동에 있어서 조리기구의 사용이나 썰기 방법 

등에 대한 기초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채 

조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편식개선을 

위한 조리활동 시 영양적인 음식을 만들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습 시에는 

각종 조리기구와 다양한 식재료를 다루어야 하므

로 조리기구 다루기, 식재료 다루기 및 썰기와 같

은 기술적인 측면의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충분

한 사전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아동들의 가정에서의 조리활동 실태

대상자들의 가정에서의 조리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정에서의 조리 

경험에 대해 전체 93.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에서

의 조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을 대상으

로 가정에서의 조리 빈도를 조사하였을 때 ‘자주 

하는 편이다’ 21.9%, ‘보통이다’ 43.9%, ‘가끔 한

다’ 34.2%로 응답하였다. 성별 차이를 보면 ‘자주 

하는 편이다’ 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55.7%, 여학생은 77.3%로,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아동들이 가

정에서 조리할 때 어른들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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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권장한다’ 10.5%, ‘도와 주신다’ 37.7%, ‘상
관하지 않는다’ 24.6%, ‘가끔 허락하신다’ 28.9%, 
‘허락하지 않는다’ 4.9%의 비율로 조사되었고 남

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아동들의 가정에서의 조리활동에 

대해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정도는 본인의 적용 실천 의

지, 성별과 더불어 부모의 허용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김경남 2001)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 아동들이 가정에서의 조리경험이 많

았던 것은 아동들의 가정에서의 조리활동에 대해 

부모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과 관계

가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Park H 등(2008)의 연

구에서도 아동의 어머니들이 요리 활동에 대한 

가치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교육되어 지

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정에서 조리할 때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질

문에서는 ‘혼자’ 48.2%, ‘엄마’ 34.2%, ‘형제․자

매’ 13.2%로 조사되었고, 성별에 따라 응답에 차

이가 없었다. 가정에서 조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서는 ‘조리하는 것이 좋아서’ 55.3%, ‘배가 고파

서’ 17.5%,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14.0%,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8.8%, ‘식사를 준비해 줄 사람이 없어서’ 4.4%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응답에 유의한 차

이를 보여 남학생들은 ‘조리하는 것이 좋아서’라
는 이유(41.0%)외에도 ‘배가 고파서’(26.2%) 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21.3%)라는 

응답도 꽤 있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조리하

는 것이 좋아서’라는 이유가 71.7%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싶어

서’(15.1%)라고 응답하였다. Jung KA(2010)의 연

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분석은 되지 않았지만 초

등학교 아동들이 조리를 해 본 이유에 대해 ‘그냥 

요리를 해 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리활동을 

한 후의 느낌에 대해서는 ‘매우 뿌듯하다’ 56.6%, 
‘만족스럽다’ 24.6%, ‘별 생각 없다’ 10.7%, ‘힘들

다’ 1.6%로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스러움을 느끼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에 따른 응답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생활의 간편화 추구 경향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식

생활 교육과 조리활동이 예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

고 있으며, 아동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되어 스스로 

식사나 간식을 해결해야 할 때, 즉석조리 식품에 

의존하거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간식을 사먹

게 되고, 그러한 잘못된 식습관은 편식으로 이어

져 잘못된 식생활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됨이 지적

된 바 있다(Jung KA 2010; 정혜경 2006; Lee NS 
등 199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

로써 가정에서 아동들의 조리활동은 장려될 필요

가 있고, 이는 실과 교육 안에서 조리활동이 갖는 

교육목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이연숙 1997). 김
미정(2001)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

은 평소 조리에 관심도 많으며, 안전, 위생, 조리

방법들에 대해 잘 숙지한다면 간단한 것은 물론 

가정 내에서의 식생활 영역의 노동을 분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4. 아동들의 학교에서의 조리활동 실태

대상자들의 학교에서의 조리활동 실태를 조사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교에서 조리해 본 

음식에 관한 질문에서는 ‘조리방법을 알고 있고 

이미 조리해 본 음식이었다’ 45.1%, ‘조리방법은 

알지만 조리해 본 적은 없는 음식이었다’ 44.2%, 
‘조리법도 모르고 조리해 본 적도 없는 음식이었

다’ 10.7%로 조사되어, 학교 조리활동 시간에 만

들어 보는 음식들이 이미 친숙한 음식이거나 종

류가 다양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응답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

들의 경우 ‘조리방법을 알고 있고 이미 조리해 본 

음식이었다’에 대한 응답률이 57.4%로 높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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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e of children's cooking activities at school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value2)

Foods cooked at school

Foods I know the cooking methods 
and already have cooked

55(45.1)1) 24(35.3) 31(57.4)

9.34*Foods I know the cooking methods 
but have not cooked before

54(44.2) 38(55.9) 16(29.7)

Foods that I don't know 13(10.7) 6(8.8) 7(13.0)

Level of a cooking 
class at school

Very easy 17(13.9) 12(17.6) 5(9.3)

3.11
Easy 40(32.8) 19(27.9) 21(38.9)
So so 52(42.6) 29(42.6) 23(42.6)
Difficult 9(7.4) 6(8.8) 3(5.6)
Very difficult 4(3.3) 2(2.9) 2(3.7)

Experience of cooking 
the foods at home that 
I've learned at school

Yes 76(62.3) 36(52.9) 40(74.1)
5.72*

No 46(37.7) 32(47.1) 14(25.9)

1) N(%)
2) Analysed by a chi-square test; *p<0.05

학교 조리활동 수업의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서

는 ‘매우 쉽다’ 또는 ‘쉽다’ 46.7%, ‘보통이다’ 
42.6%였고,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는 응답

률은 10.7%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

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
별에 따른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에

서 배운 것을 집에서 조리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 중의 62.3%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별에 따른 응답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정에

서의 실천율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다

(p<0.0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여
학생의 실천율이 높다는 연구(김경남 2001)와 여

학생들의 식생활 관리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가 

높았다는 연구(허향련 2000)와도 유사한 결과라

고 생각된다.
한편 학교와 가정에서 조리해 본 음식의 종류

는 <Table 4>와 같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

을 때 학교에서는 볶음밥 > 찐 감자 > 삶은 계란 

> 주먹밥 > 샌드위치 > 후렌치토스트 > 김밥 > 
떡볶이 등의 순서로 많이 조리해 본 것으로 조사

되었고, 가정에서는 볶음밥 > 주먹밥, 떡볶이 > 
김밥 > 후렌치토스트 > 샌드위치 > 찐 감자, 삶은 

계란 > 오므라이스 등의 순서로 많이 조리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조리해 본 음식의 

경우 1∼7위까지의 음식이 모두 초등학교 실과 5, 
6학년의 조리실습 단원에 제시된 음식들이다(교
육과학기술부 2008 ; 류청산 등 2010a ; 류청산 

등 2010b ; 서우석 등 2010a ; 서우석 등 2010b 
; 윤인경 등 2010a ; 윤인경 등 2010b ; 최유현 등 

2010a ; 최유현 등 2010b). 조리해 본 비율이 적은 

떡볶이 등의 8위 이후의 음식들은 실과 수업 이외

의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경험해 봤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에서 조리해 본 음식의 종

류에 있어서는 학교와 비교하여 응답률이 적었고 

종류도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떡볶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학교에서 만들어 본 음식들을 가정에서도 

만들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한 번이

라도 조리해 본 음식을 가정에서도 적용하고 실

천하는 것을 볼 때 학교 조리활동 시간에 보다 다

양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음식 만들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고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ES․
Kim YN 2006)에서는 조리실습 시 교과서에 제시

된 음식보다 교과서 밖의 음식을 주제로 선정하

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실과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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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inds of foods cooked at school and at home

Rank At school (%) At home (%)
1 Bokeumbap (51.6) Bokeumbap (28.7)
2 Steamed potatoes (45.1) Rice ball, Tteokbokki (17.2)
3 Boiled eggs (37.7) Gimbap (16.4)
4 Rice ball (36.1) French toast (11.5)
5 Sandwiches (24.6) Sandwiches (9.8)
6 French toast (21.3) Steamed potatoes, Boiled eggs (9.0)
7 Gimbap (19.7) Omelet rice (7.4)
8 Tteokbokki (18.0) Spaghetti, Yubuchobap (1.6)
9 Omelet rice (9.0) Curry and rice, Hotcake, Bibimbap (0.8)
10 Spaghetti, Janchi guksu, Curry and rice (2.5) - -

11
Samgakgimbap, Bread pizza, 
Yubuchobap, Hotcake

(1.6) - -

12
Bibimbap, French fried potatoes, 
Gamgajeon, Kimchi Bokeumbap, 
Hwachae, Chinese pancake

(0.8) - -

<Table 5> Kinds of foods that the children want to learn at school

Rank Foods (%)
1 Pizza (37.2)
2 Spaghetti (17.7)
3 Tteokbokki, Steak, Jajangmyeon (14.2)
4 Cookies (12.4)
5 Cake, Hamburger (10.6)
6 Bread, Chicken (8.8)
7 Kimchi Jjigae, Ramen, Twigim (7.1)
8 Doughnuts (5.3)
9 Dalgyalmali, Guk, Cooking rice, Udon, Sushi, Cajun salad (3.5)

제시된 음식으로 제한하여 조리활동 수업이 이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교과서 

밖에서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조리활동을 할 

수 있는 음식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

생들의 수준에서 조리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음식들의 조리방법에 대한 자료가 제공된다

면 교사들이 보다 다양한 음식을 조리활동 수업

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가정으로

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음식의 종류 <Table 5>

는 피자 > 스파게티 > 떡볶이, 스테이크, 짜장면 

> 쿠키 > 케이크, 햄버거 > 빵, 치킨 > 김치찌개, 
라면, 튀김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도를 고

려하여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을 영양적인 음식으

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편식 개선 

및 비만 예방 등 식생활 교육의 효과가 좋을 것으

로 생각된다. 피자, 스파게티, 떡볶이, 햄버거 등

은 식품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영

양적으로 균형 잡힌 한 끼 식사 또는 간식으로써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인스턴

트 음식이나 길거리에서 군것질의 형태로 접하는 

것 보다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
조리 시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는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고, 전체적으로 ‘양념하기’(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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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a chi-square test.

<Fig. 2> The difficulties the children feel in cooking(%)

<Table 6> What the children wish about cooking classes at school

Rank What the children wish (%)
1 wish to cook more often (35.8)
2 wish to cook more diverse foods (29.7)
3 wish that the school is equipped with cooking tools and facilities (14.8)
4 wish somebody to help me when I have troubles in cooking (7.4)
5 wish that the school prepare food materials (6.2)
6 wish to have enough time for cooking (4.9)
7 wish to cook with person who I want to do with (1.2)

와 ‘조리 후 뒷정리하기’(21.5%)가 어렵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그 외 ‘튀기기’(17.2%), ‘식재료 

다루기’(12.4%), ‘레시피 보기’(9.8%), ‘조리기구 

다루기’(4.9%)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남녀 학

생 간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조

사결과를 고려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활

동에서는 양념하기 쉬운 음식을 적용하거나 정확

한 계량에 의해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주제로 

선별하도록 하고, 또한 설거지하기, 쓰레기의 처

리 등과 같은 조리 후 뒷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

육도 강조한다면, 아동들이 학교 조리활동 수업

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교 조리활동 수업에 바라는 사항

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아동들이 

학교 조리활동 수업에 대한 바라는 것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조리활동 수업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35.8%)였고, 다음으로 ‘다
양한 요리를 배우고 싶다’(29.7%), ‘조리기구 및 

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14.8%)였다. 조
리기구 및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통해 아동들

의 조리활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좀 더 자주 

조리활동을 하고,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

는 상황과 달리, 초등학교의 조리활동을 위한 시

설은 매우 열악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조리실을 제대로 갖춘 초등학교는 매우 드물며, 
따라서 과학실이나 일반 교실에서 조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조리기구 

및 가열기구 등을 교사나 학생들이 따로 준비해

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생 및 안전의 문제 등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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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어 학교에서의 조리활동 수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Park H 등(2008)도 유치원이나 초등학

교 같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조리활동을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리 시설 및 도구의 부족, 
교육된 전문 교사의 부족 등에 대해 교육 행정 당

국의 조리활동에 대한 교육적 가치의 인식과 시

설 및 설비에 대한 적절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업을 통해서든 재량활

동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든 식생활 교육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의 조리활동 수업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리시설 부분에 대한 학교 당국의 관심과 개선

이 요구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조리에 대한 관심, 조리능력, 가정

과 학교에서의 조리활동 실태, 조리활동에 바라

는 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의 

조리활동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아동들의 86.9%가 조리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이 있었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5.6%, 여학생은 77.8%가 조리에 ‘매우 관심 있

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대상 아동들의 70% 이상이 실과 과목을 통해 조

리활동을 접하기 전에 이미 조리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조리능력에 대해 전체 아동의 52.6%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녀 학생 간

(남학생 35.3%, 여학생 66.7%)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아동들은 다지기(64.8%), 통썰기

(62.3%), 깍둑썰기(62.3%), 채썰기(53.3%), 어슷

썰기(45.1%), 반달썰기(34.4%), 나박썰기(22.1%) 
등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모든 썰기 방법에 대해 

조리 시 사용해 본 경험이 여학생의 경우 유의하

게 더 많았다(p<0.05, p<0.01, p<0.001). 
가정에서의 조리 경험에 대해 대상 아동의 

93.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정에서 조리 경

험의 빈도에 대해 ‘자주 하는 편이다’ 또는 ‘보통

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은 55.7%, 여학

생은 77.3%로,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아동들이 가정에서 조리할 때 어른

들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서는 ‘권장한다’ 10.5%, 
‘도와 주신다’ 37.7%, ‘상관하지 않는다’ 24.6%, 
‘가끔 허락하신다’ 28.9%, ‘허락하지 않는다’ 
4.9%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 조리를 하

게 되는 이유는 ‘조리하는 것이 좋아서’ 55.3%, 
‘배가 고파서’ 17.5%,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

기 위해서’ 14.0%,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주

고 싶어서’ 8.8%, ‘식사를 준비해 줄 사람이 없어

서’ 4.4%로 조사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응답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들은 ‘조리하는 것이 

좋아서’라는 이유(41.0%)외에도 ‘배가 고파

서’(26.2%) 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

해서’(21.3%)라는 응답도 꽤 있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조리하는 것이 좋아서’라는 이유가 

71.7%로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의 조리활동 실태를 보면 ‘조리방법을 

알고 있고 이미 조리해 본 음식이었다’ 45.1%, ‘조
리방법은 알지만 조리해 본 적은 없는 음식이었

다’ 44.2%, ‘조리법도 모르고 조리해 본 적도 없는 

음식이었다’ 10.7%로 조사되었고, 성별에 따른 응

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학교 조리활

동 수업에 대해서는 10.7% 정도만이 ‘어렵다’ 또
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을 집에서 조리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자 중의 62.3%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별에 따

른 응답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정에서의 실천율

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다(p<0.05). 
학교에서 조리해 보고 싶은 음식으로는 피자, 

스파게티, 떡볶이, 햄버거 등과 같이 아동들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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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손꼽았으며, 조리활동 

시 어려움으로는 양념하기’(34.4%)와 ‘조리 후 뒷

정리하기’(21.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마
지막으로 학교 조리활동 수업에 바라는 사항으로

는 조리활동 수업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

다’(35.8%),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싶다’(29.7%), 
‘조리기구 및 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

다’(14.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아동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조리활동 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

한 것들을 고려하여 조리활동이 계획되고 수행되

어야 한다고 하였다(Jeon YM 2010). 본 연구 결

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은 조리에 대

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조리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으며, 칼의 사용이나 식품 썰기와 같

은 조리능력과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의 조리경험

이 있으며 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주로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조리해 본 

음식을 가정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볼 때 

학교 조리활동 시간에 보다 다양한 조리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자, 스파게티, 햄
버거와 같이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을 학교 조리

활동 시간에 만들어 보고 싶어 하므로 이러한 아

동들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아이들의 기호도가 높

은 음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나 간

식의 형태로 조리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음
식 양념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양념하기가 쉬

운 음식이나 정확한 계량으로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주제로 삼고, 조리 후의 뒷정리 방법

에 대해서도 교육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정

에서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생활의 간편화 추

구 경향으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되어 

스스로 식사나 간식을 해결해야 할 때 즉석조리 

식품에 의존하거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간식

을 사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써도 가정에서 아동들의 조리활

동은 장려될 필요가 있고, 이는 실과 교육 안에서 

조리활동이 갖는 교육목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학교에서 조리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리시설 및 설비에 

대한 학교 당국의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경북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조리활동 실태를 조

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 아동의 86.9%가 

조리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이 있었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5.6%, 여학생은 77.8%가 조리에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1). 아동들의 70% 이상이 10세 이전에 조

리를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전체 아동의 52.6%
가 ‘혼자서 조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남녀 

학생 간(남학생 35.3%, 여학생 66.7%)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아동들은 다지기(64.8%), 
통썰기(62.3%), 깍둑썰기(62.3%), 채썰기(53.3%), 
어슷썰기(45.1%), 반달썰기(34.4%), 나박썰기

(22.1%) 등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모든 썰기 방

법에 대해 여학생의 경험이 더 많았다(p<0.05). 
아동의 93.4%가 가정에서 조리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의 부모들(95.1%)이 가정에서

의 조리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가정에서 조리하는 이유는 ‘조리하는 

것이 좋아서’ 55.3%, ‘배가 고파서’ 17.5%,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14.0% 등의 응답

이 있었다. 학교 조리활동 수업에 대해서는 

10.7% 정도만이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

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조리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 중의 62.3%가 ‘있
다’고 응답하였고, 성별에 따른 응답에 유의한 차

이를 보여 가정에서의 실천율은 남학생 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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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더 높았다(p<0.05). 학교에서 조리해 보고 

싶은 음식으로는 피자, 스파게티, 떡볶이, 햄버거 

등이었으며, 음식 ‘양념하기’(34.4%)와 ‘조리 후 

뒷정리하기’(21.5%)가 조리 시 가장 큰 어려움으

로 조사되었다. 학교 조리활동 수업에 바라는 것

은 조리활동 수업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

다’(35.8%),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싶다’(29.7%), 
‘조리기구 및 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

다’(14.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조리활동은 아동의 조리능력 

및 조리기술, 요구도 등에 관한 본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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